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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특별시 본 개 식6 ( )

시 월 단 상 시1959 6 1 ( 4292 ) 12 07

식순

개식1.

민2.

식사3. ( )

사 시4. ( )

만 삼창5.

폐식6.

시 개식(12 07 )

간사 지 개 식 거행하겠; 6○

니다.

민 를 하겠 니다.

동 민( )

다 님께 개 사 말씀 해주시겠 니다.

는 야 신 우거진 첫여름 당했;○

니다 도 거 평 거 지나가게 에.

늘 우리 울시 를 개 하게 마당에 우6

리가 지난 동안에 얼마나한 우리 를 수행했

또한 우리각 해갈 도리켜 생각할 내 심

껏 했느냐 우리들 결하는 것 감

었나 우리가 스스 돌아보아 생각할 압니다.

우리 가 생 지 한지 만 는 에3

그동안 우리 사 에 해 는 지 지에 별 큰 과

가 없었고 또한 우리 결 가 다고 우리는 스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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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수가 니다.

그런 든 해나가는 에 라도 어 에

못 생각하 과거 든업 한 못 생각하는

걸 말미아마 큰 누를 고 또한 그 과가 크게 랑하지

못하게 는 감 상 가운 많 는 것 니다.

그러 우리는 늘 를 맞는 심 에6

는 여러가지 우리가 어들고 는 청원 진 탄원

안등 타가 산 하고 니다.

러한 것 생각할 여러 원동지들께 는 심사숙고해

한가지 결 라도 나 에 돌아볼 생각 했다

하는 후 가 없도 시 처 끝 지 우리가 해가

지고 내 라도 여 에 해 감

없 든 순 게 또한 처리돼나가 해 많

애끼시지 마시고 해나가 를 간 라

간단하나마 개 사 말씀 마칩니다.

간사 다 시 께 사말씀 겠 니다; .○

시 신용우 가 신해 사말씀드리겠 니다; .○

늘 개 에 하여 사말씀 드리고 합6

니다.

우리 울특별시 가 단 월 에 개 래4289 9 5

어 운 하에 시 창달에 단하신 보람

나타나 시행 날 개 여가고 에 하여는 경하

감사 뜻 합니다.

에 어 는 단 도결산 비 해 타4291

안건 상 는 것 압니다.

산집행에 어 는 해진 재 원칙아래 건 한재

지향하고 니다마는 시 수 보에 욱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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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를 거 에 하고 니다.

단 도결산심 에 하여는 격 없는 편달 것4291

믿고 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나 타실 십

해하시 시 에 욱 많 여하여 주시 를 탁하

간단하나마 사말씀에 합니다.

단 월4292 6 1

울특별시 허

간사 다 만 삼창 시다; .○

동 한민 만 를 삼창함( )

개 식 마치겠 니다.

차 는 내 아침 열시 리에 갖 하겠1

니다.

시 폐식(12 15 )


